
가네보 – 견 혼방·교직 소재로 수요 개척 

 가네보의 실크 영업부에서는 견 혼방 소재 “실바스”를 잘 판매하고 있다. 

“2003년도에는 6억엔의 실적을 올렸는데, 2004년도에는 10억엔 규모의 실적

을 목표로 하고 있다”고 하며 2005년에는 12억~13억엔 규모의 판매를 기대

하고 있다. 

가네보는 2002년에 견 20%·면 80% 소재를 개발하여 춘하절용 이너 소재

로서 직물을 생산하였다. 2003년부터는 춘하절뿐만 아니라 4계절용 침장 커

버, 쉬트(sheet), 셔츠, 블라우스 등으로 용도를 확대하고 있고, 스판덱스를 

4~5% 짜넣은 스트레치 소재도 의류용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. 

또한 견 고율·면 혼방 소재, 견 65%·나일론 35%의 교직 소재도 1년반 

전인 2002년부터 판매하고 있는데, 견 100% 소재보다도 더 잘 판매되었다. 

견·나일론의 경우 “2002년도에 견 100%소재가 1,000단 팔리자 대히트(hit)라

고 하고 있을 때, 가네보의 견 고율 혼방 소재들은 2,500단이나 팔렸다”고 

하며, 용도는 코트류가 가장 중심 품목이 되었지만 남성용 블루종(men’s 

blouson : 옷자락을 벨트 등으로 조여 주는 재킷의 일종) 소재로도 호평을 받

고 있다. 

실크 영업 부장은 수 년간 견 값이 떨어져, 시장의 수요가 많이 확대되기

도 하였고, 그 동안 견의 수요가 거의 없던 호쿠리쿠 지방에서도 수요가 늘

어나고 있다는 것이 판매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. 

현재 견 70%·양모 30% 혼방사의 시방, 견 65%·폴리에스터 35% 혼방사



의 개발도 추진 중이며, 앞으로 중년층을 목표로 해온 견 소재를, 젊은 층의 

캐주얼 소재로 하여 젊은이의 “고급 견 제품”이라는 거부감을 풀어주고 부담

없이 입을 수 있도록, 의도적으로 견다운 감이 덜 나도록 하면 견 복합 소재

의 판매도 순조롭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

 


